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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서울예술의전

당 콘서트홀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2024교향악축제'가열린다.

교향악축제는 36년간단한해도공백없

이 매해 새로운 주제로 관객들을 만나 왔

다. 예술의전당만의탄탄한기획력에전국

교향악단의특색있는연주가더해져대한

민국대표클래식축제로서교향악발전에

기여하고있다.

올해는 'The Wave'를 주제로 국내외

최정상 지휘자와 세계무대에서 활약 중

인 연주자들이 잊지 못할 4월을 선물할

예정이다.

특히교류와공감의장을마련하고자각

지역을대표하는국공립교향악단 20곳과

함께탄탄한자생력을갖춘민간교향악단3

곳이함께한다.각교향악단의개성이돋보

이는 23번의무대에서는고전부터현대창

작곡까지폭넓은레퍼토리를만날수있다.

우선 '교향곡 3대거인'으로칭송받는브

루크너탄생200주년을기념해제주특별자

치도립제주시립교향악단(지휘김홍식)과

인천시립교향악단(지휘 이병욱)이 각각

그의작품중가장잘알려진 '제4번(낭만

적)'과 '제7번'을연주한다.

교향악 대가로 꼽히는 쇼스타코비치의

작품 7곡도만날수있다. 광주시립교향악

단(지휘 홍석원),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

라(지휘이승원),수원시립교향악단(지휘

최희준), 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키릴카

라비츠), 공주시충남교향악단(지휘 정나

라),창원시립교향악단(지휘김건)이쇼스

타코비치를들려준다.

푸치니와카셀라의한국초연곡을연이

어 선보일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

라(지휘장윤성)의신선한무대도준비된

다.폴란드수교35주년을맞아코리안챔버

오케스트라(지휘 최수열)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펜데레츠키의비올라협주곡(협연

로베르토디아즈)을연주한다.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 다비트 라일란트)는 교

향악축제창작곡공모를통해위촉한임형

섭의창작곡 '하윌라'를 세계초연으로선

보인다.

이 밖에도 백진현(대구시립교향악단),

성기선(전주시립교향악단), 여자경(대전

시립교향악단), 정주영(원주시립교향악

단), 김성진(김천시립교향악단), 송유진

(춘천시립교향악단), 안두현(과천시립교

향악단)등국내최정상급지휘자와오케스

트라가선보이는각양각색의프로그램으로

교향악축제의열기를고조시킬예정이다.

해외 오케스트라에서 활약하며 세계무

대에서저력을인정받은정상급연주자들

의황홀한 협연도 눈길을 끈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악장 이지혜

(서울시립교향악단), 베를린 슈타츠카펠

레악장이지윤(KBS교향악단),툴루즈카

피톨국립오케스트라제1악장김재원(경

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이어,핀란드방

송교향악단오보에수석함경(공주시충남

교향악단),파리국립오페라클라리넷수석

김한(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베를린 방

송교향악단바순수석유성권(과천시립교

향악단)이무대에오른다.

국제콩쿠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젊은

연주자들의교향악축제데뷔무대도빼놓

을 수 없다. 2023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피아니스트정규빈(코리안챔버오

케스트라), 2023 차이콥스키국제콩쿠르

우승자바이올리니스트김계희(창원시립

교향악단), 2022 ARD국제음악콩쿠르준

우승자 피아니스트 김준형(심포니 송)이

열정적인무대를선보인다.

교향악축제의품격에걸맞은국내클래

식계정상급연주자들도대거함께한다.피

아니스트 박종해(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

라), 김정원(원주시립교향악단), 김홍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한지

호(김천시립교향악단), 주희성(춘천시립

교향악단), 김다솔(군포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창용(광주시립교향악단)

과 바이올리니스트김다미(대구시립교향

악단), 김응수(수원시립교향악단), 첼리

스트 심준호(전주시립교향악단), 율리우

스베르거(대전시립교향악단), 문태국(부

산시립교향악단)과 에스메 콰르텟(한경

arte필하모닉), 소프라노 황수미(인천시

립교향악단)의무대도만날수있다.

공연장을 넘어 온오프라인 실황중계로

도편안하게 교향악축제를 즐길 수 있다.

시간적, 공간적어려움으로아쉽게예매를

포기했다면예술의전당공연영상플랫폼

'디지털스테이지'를 통해전공연을만나

면된다. '디지털스테이지'는 PC(digital.

sac.or.kr)와 스마트폰·태블릿(모바일앱)

으로이용할수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색다르게 교향악축제를 함께하고 싶다면

예술의전당 야외광장의 대형화면으로 생

생한공연의감동을느낄수도있다.

예술의전당관계자는"한국의가장대표

적인클래식음악축제로자리잡은교향악

축제는 36년의역사와함께아시아대표클

래식축제로성장했다"며 "시대를아우르

는교향곡, 협주곡부터세계초연창작위

촉곡까지클래식의매력에빠져보시길바

란다"고말했다.

예매는예술의전당홈페이지·콜센터, 인

터파크에서하면된다.

글=송시연기자/사진=예술의전당

들려온다
봄의 소리

물결친다
명품 선율

'2024교향악축제'

내달 3일부터서울예술의전당

'TheWave'주제, 23개악단참가

국내외최정상지휘자·연주자한자리

1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2 지휘자여자경

3 클라리네티스트김한

4 에스메콰르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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